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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 15 주년 쇄신 모임 

 

장마가 물러가고 폭염이 시작된다는 예보 속에 마리 파우스틴 수녀, 마리 죠앤 수녀, 안나 마리아 수녀, 마리 페트리아 

수녀, 저희 네 사람은 우리 관구 사도직의 최남단인 ‘고흥 우리집’으로 향했습니다. 

첫 일정으로 순천 까리따스에서 이주민 사도직을 담당하시는 광주대교구 김준오 베드로 신부님과 우리 수녀님들의 

주간 회의 자리에 함께하며 반가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후 고흥 우리집으로 이동하여 필리핀 미사를 드리고, 이어진 

생일 축하 자리에 참석하여 풍성한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주일에는 소록도 1 번지 성당 미사에 참례하였습니다. 

주중에는 공동체에 전달된 기부 물품(의류 및 이불)을 정리하며, 낯선 환경과 기후에 적응해 가는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아울러 많은 이주민이 근무하는 인근 미역 공장과 베트남 가정을 방문해 그들의 

고단하지만 진솔한 삶의 현장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소록도 환우 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한 뒤 소록도 곳곳을 안내받았습니다. 특별히 성당 내에 마련된 

역사관을 돌아보며 시련과 아픔의 역사 속에서도 신앙을 등불 삼아 삶을 가꾸어 오신 나환우 분들의 애환과 굳건한 

믿음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었습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도직을 경험하고 지난 서원의 삶을 깊이 되새길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배려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주어진 하느님의 시간 안에서 늘 기쁨과 성실함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